
고유가 대책 2단계 시행 불가피!
Dubai유 10일 평균가격 30달러 육박 … ExxonMobil 석유시설 폭발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정부의 유가대책 시행기준이 되는 Dubai유의 10일 이동평균가격은 29.97달러로 상

승, 30달러선에 근접했다.

이동평균이 3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지면 석유수입부과금의 추가인하와 관세 및 내국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2단계 대책이 검토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20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30.25달러로 전날보다

0.02달러 떨어졌다. 하지만, 10일 이동평균가격은 29.97달러로 0.10달러 상승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일 평균이 30달러를 돌파해 국내유가를 29달러 선에서 유지하기 어려우면 부과금을 리터

당 4원으로 추가로 인하하고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관세도 각각 3%와 5%로 2%p씩 내리는 2단계 추가대책 검

토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대책에는 특별소비세 등 석유제품에 대한 내국세 인하도 포함돼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동평균이 30달러를 넘어서더라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부를 며칠 지켜본 뒤 추가대책의 시

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령 등을 바꿔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Dubai유는 2월24일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 ExxonMobil 석유시설의 폭발사고로 1달

러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Dubai유 가격이 29.64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0달러

를 넘어서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월20일 현지시장에서 북해산 Brent유는 0.52달러 하락한 32.46달러에 거래됐고, 서부텍사스중질유

(WTI)는 36.00달러로 1.17달러나 떨어졌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당초 전망을 뒤엎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지리아의 파업중단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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